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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개 이상의 보건의료계열 직종이 융합하여 각각의 전문영역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다직종연계교
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D지역에 재학중인 보건의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6일 간 직종별 직무
이해, 환자안전위험 예지훈련, 시나리오 기반 환자경험 등이 포함된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 환자안전 지식 (t=-35.96, p<.001)과 환자안전 수행자신감 (t=-4.63, p<.001)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협업능력(t=-1.22, p=.227)과 갈등해결능력(t=-.79, p=.433)은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
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
해 환자사례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a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which 
integrates two or more healthcare professions to learn and understand each other's areas of expertise.
Healthcare students in the D region were provided with a six-day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that included role-specific job understanding, training for anticipating patient safety risks, and 
scenario-based patient experiences. The results showed that patient safety knowledge (t=-35.96, p<.001)
and patient safety performance confidence (t=-4.63, p<.001)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applying th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While collaborative ability (t=-1.22, p=.227) and conflict resolution
ability (t=-.79, p=.433) also increased after the program, however, the chang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evelopment of patient-centered programs and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will
be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and expand their 
applications to healthcare professionals working in clinic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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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관에는 대상자의 복합적인 의료서비스 요

구에 따라 전문직 간 연계 협력이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
다[1]. 환자가 입원하면서 퇴원할 때까지 의사, 간호사뿐
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
이 환자 진료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 적극적 협업과 소통은 의
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환경을 제공할 의무
가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환자를 중심에 두고 
협업하며, 원활히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2, 3]. 최
근 보건의료 현장에서 팀 의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이 팀 접근 방법으로 협업하고 소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업 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직종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직종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 현장의 변화는 관련 인재를 교육하고, 양
성하는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4]. 과거에는 학과 
칸막이 내에서 전공 전문성 심화만을 강조했다면, 이제
는 전공 간 융합과 협업을 강조하는 추세로 교육의 내용
과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다직종연계교육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직종연계교육은 직군 간 
연계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보건의료계열 
직종이 융합하여 각각의 전문영역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5]. 보건의료 현장에서 팀 의료
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인재 양성 단계에서도 직
종 간 연계 협력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임상실습 전 학생들이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
램에 참여한 결과, 타 직종에 대한 이해와 직종 간 협업
에 대한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임상실습
준비 역량이 프로그램 전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6].

다직종연계교육은 실제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강의, 토론, 사례 기반 학습, 시뮬레이
션 등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교육방법을 융합하여 적
용한다.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 간 상호작용과 참여 수
준을 높일 수 있는 문제중심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특히 임상현장에서 다직종연계교육을 운영할 때 사

례중심학습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 효과성이 더욱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의료환경은 여러 전문직군의 융
합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므로 다직종연계교육은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Baek 등[8]의 연구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응
급센터에서의 위기관리팀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팀워크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Ha 등[9]의 연구에서 간호학
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3학년 대상으로 환자안
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환자안전수행자신감이 높아졌다. 
또한 Park 등[10]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병원경영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5일간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한 결과 환자안전수행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은 환자안전에 중요한 요소이
다[11].

따라서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단계에서부터 서
로 다른 직종이 협업해보는 경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을 주제로 
하는 다직종연계교육을 적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
의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수행자신감, 협업능력, 갈등해
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주제로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유사실험연구로 단일군 사전사후설계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D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중인 

보건의료계열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0, 검
정력 .80 집단의 수 1로 하였을 때 대상자수는 최소 34
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46
명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설문지를 
충실히 작성한 최종 4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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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자안전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은 2023년 12월 17일(일)부터 22일(금)까지 6일 동안 
운영되었으며,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크게 타 직종 직무 이해 활동
과 환자안전을 주제로 한 문제해결학습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프로그램 개발에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
선학과, 병원경영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
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교수가 1인씩 참여
하였으며, 교육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학 전공 교
수의 검토를 받았다. 또한 임상 현장의 적용 가능성에 대
해서는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3인, 행
정직 1인, 물리치료사 1인, 영상기사 1인, 임상병리사 1
인의 검토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팀 기반 학습과 문제해결학습(PBL)으로 
진행되었다. 각 팀에는 환자안전을 주제로 한 시나리오
가 제시되었으며, 학생들은 해당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직접 환자 및 보호자가 되어 환자안전 문제상황을 체험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각 팀은 다양한 배
경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하였고, 직종(학과) 및 성별, 학
년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 한 개 팀에 5~6명으로 구성
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Table 1과 같다. 

Sched
ule Topic Content Education 

method

1day Fraternity 
activities Entrance ceremony

2day Job 
understanding

Understanding other job 
through hospital 

department practice

Clinical 
practice

Team-based 
learning

3day
Patient 
safety 

experience

Risk prediction training
Scenario-based patient 

experience

Patient 
experience
Role play

4day
Patient 
safety 

experience

Analysis of risk factors 
based on patient 

experience 

Team-based 
learning

Small-group 
discussion

5day
Derivation of 
improvement 

strategy

Improvement stategies 
based on problem 

analysis

Role play
Team-based 

learning

6day Performance 
presentation

Performance 
presentation

Table 1. Highlights of th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2.4 연구도구
2.4.1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지식은 Lee 등[12]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

가 국제환자안전목표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예”, “아니오”로 응답하였
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측정하여 최소 0점에서 
최대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지식이 높은 것
으로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12]의 연구에서 
KR20(Kuder-Richardson Formula 20)은 .68이었고 
본 연구에서 KR20은 .54이었다. 

2.4.2 환자안전수행자신감
환자안전수행자신감은 Lee 등[12]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국제환자안전목표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7문항으로 Likert 척도 10점 척
도이다. 각 척도의 점수는 1점 “전혀 수행하지 못함”에서 
10점 “완전수행가능”까지의 점수를 갖는다. 문항의 점수
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
구의 신뢰도는 Lee 등[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2.4.3 협업능력 
협업능력은 Lee 등[13]이 개발한 핵심역량 진단도구 

중 협업능력에 해당되는 문항을 발췌하여 활용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Likert 척도 5점 척도이다. 각 척도의 점수
는 1점 “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10점 “매우 그러함”까지
의 점수를 갖는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협업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13]의 연구에
서 Cronbach’s alpha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7이었다. 

2.4.4 갈등해결능력
갈등해결능력은 Lee 등[13]이 개발한 핵심역량 진단

도구 중 갈등해결능력에 해당되는 문항을 발췌하여 활용
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Likert 척도 5점 척도이다. 각 
척도의 점수는 1점 “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10점 “매우 
그러함”까지의 점수를 갖는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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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Gender
Male 13 31.7

Female 28 68.3

Department

Nursing science 13 31.7

Physical therapy 3 7.3
Radiological science 3 7.3

Hospital Management 4 9.8

Optometry 4 9.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1)

Emergency Medicine 4 9.8
Biomedical laboartory science 2 4.9
Occupational therapy 3 7.3

Dental hygiene 5 12.2
Total 41 100

2.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4학년 보건의료계

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2023
년 12월 17일과 22일에 각각 수집하였다. 프로그램 시
작 전 연구책임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였고, 설문에 대한 익명성과 
비공개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
나 중도 탈락 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
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만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수집
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
다. 연구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설문지는 더 이상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고 즉시 폐기하
게 됨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분석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은 기술통계
로 분석하였으며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수행자신감, 협업능력, 
갈등해결능력은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남학생 

13명(31.7%), 여학생 28명(68.3%)였다. 학과는 간호학
과 13명(31.7%), 물리치료학과 3명(7.3%), 방사선학과 
3명(7.3%), 병원경영학과 4명(9.8%), 안경광학과 4명(9.8%), 
응급구조학과 4명(9.8%), 임상병리학과 2명(4.9%), 작업
치료학과 3명(7.3%), 치위생학과 5명(12.2%)였다.

3.2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전·후 환자안전지
식과 환자안전수행자신감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전·후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수행자신감 차이는 Table 3과 같다.

환자안전지식은 중재 전 9.68±.88점, 중재 후 15.76 
±.92점으로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후에 환자안
전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35.96, p<.001). 
환자안전수행자신감은 중재 전 6.08±2.22점, 중재 후 
8.36±1.75점으로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후에 
환자안전수행자신감이 통계적으로 높아졌다(t=-4.63, p<.001).

Variable
Pre Post

t p
M±SD M±SD

Patient safety 
knowledge 9.68±.88 15.76±.92 -35.96 <.001

Patient safety 
performance 
confidence

6.08±2.22 8.36±1.75 -4.63 <.001

Table 3. Difference in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performance confidenc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n=41)

3.3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전·후 협업능력과 
   갈등해결능력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전·후 협업능력과 갈등
해결능력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Variable
Pre Post

t p
M±SD M±SD

Collaborative 
ability 4.41±.64 4.59±.56 -1.22 .227

Conflict 
resolution ability 4.44±.62 4.54±.54 -.79 .433

Table 4. Difference in collaborative ability and conflict
resolution ability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rogragm    

(n=41)

협업능력은 중재 전 4.41±.64점, 중재 후 4.59±.56
점으로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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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7). 갈등해결능력은 중재 전 4.44±.62점, 중재 후 
4.54±.54점으로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79, p=.433).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보건의료계열 3,4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일간의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을 적용하여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수행자신감, 협업능
력 및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은 보건의료계열학과 교수 8
인과 임상실무 현장 전문가 7인 환자안전 주제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직종 간 직무 이해, 환자안전 
시나리오 기반 환자경험, 환자경험을 통한 문제분석 및 
개선전략 수립, 성과발표 등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에는 팀 기반 학습과 문제해결학습(PBL)을 적용하였다.

환자안전지식은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Park 등
[10]의 연구에서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전후 차이
가 없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Ha 등[9]의 연
구에서도 환자안전지식은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환자안전지식도구는 국제환자안전목표에 
중점을 두고 수정보완하였으며 국제환자안전목표인 환자
확인,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술시술 관련사항, 고위험약
물관리, 감염관리, 낙상을 중심으로 이론강의와 함께 역
할극, 시뮬레이션 등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환자안전지
식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안전수행자신감은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Park 등[10]의 연구와 Ha 등[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이 실무중심으로 시나리오 
기반 환자경험, 시뮬레이션, 역할극 등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환자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대상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행자신감이 더욱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임상실습을 시행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해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임상실
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협업능력은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전보다 중
재 후에 점수가 높아졌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다직

종연계교육은 다양한 직종 간의 협업을 통해 지식과 수
행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팀 접근 의료를 할 수 있는 교육
이다[1]. 다만, 협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예측해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갈등해결능력은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점수가 높아졌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다
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렵지만 Oh 등[1]의 연구에서 다직종연계교육프
로그램을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팀의료
점수가 높아졌고 하부영역 중 팀효능, 커뮤니케이션 영
역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
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중심으로 각 전문가 간의 의사소
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팀의 갈등과 의견충돌
을 피하면서 팀 의사소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갈등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6]. 따라서 임상실습을 준
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은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간 협업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높이는 데 중요한 교육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전문직 연계능력을 갖
춘 전문직으로 양성하는 데 대학의 역할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환자중심의 팀접근 방법인 다직종연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주제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정된 표본수가 적고, 특정학과가 31.7%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 
학과별로 비교분석하지 않아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환
자안전 주제로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환자
안전지식, 환자안전수행자신감, 협업능력 및 갈등해결능
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
과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중재 후 환자안전지식과 환
자안전수행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협업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은 중재후 점수가 높아
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최근 교육부
의 교육정책에서도 직종간 벽을 허물고 융합과 통합 중
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예비 보건의료인에게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다직
종연계교육프로그램이 지식, 수행자신감, 협업능력, 갈등
해결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향후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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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생교육과정과 임상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즉,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 사례 중
심의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전후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
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료기관내 적응도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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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

학원(보건학박사) 
• 2017년 2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교육, 응급간호


